
Part 1: 인지 혁명 - 정보 처리 이론

(The Cognitive Revolution)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제1장: 패러다임의

전환

(Paradigm Shift)

번역(Translation)

vs

처리(Processing)

1. 수능 영어의 본질: 언어 능력이 아닌 인지 능력

수능 영어를 대하는 수험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이 시험을 '영어 번역 능력 시험(English Translation

Test)'으로 오해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과 1등급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보면, 이

시험은 텍스트라는 매개체를 통한 '고차원적 정보 처리 능력(High-Level Information Processing)'을 측정하는

도구임이 명확하다. 단순히 영단어를 한국어로 1:1 치환하는 작업은 '노동(Labor)'에 불과하며, 뇌의 인지 자원을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인지 과학적 관점(Cognitive Science Perspective)에서 볼 때, 뇌는 크게 '언어 영역(Language Area)'과 '논리

영역(Logic Area)'을 동시에 가동한다. 하위권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 영역(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등)의 활성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문장의 표면적 의미(Surface Structure)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다.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는 순간 언어적 정보는 휘발시키고, 그 안에 담긴

'논리적 구조(Logical Structure)'와 '이미지(Mental Imagery)'만을 추출하여 장기 기억으로 전송한다. 이를

우리는 '번역(Translation)'에서 '처리(Processing)'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정의한다.

■ 정보 처리의 이원론적 구조 (The Dualism of Processing)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입력된 데이터(Input)가 출력(Output)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중간 단계인 '처리

장치(Processor)'의 역할을 강조한다. 수능 영어 지문은 고도의 논리적 응집성(Cohesion)을 가진 텍스트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분 번역가 모드 (Translator Mode)
정보 처리자 모드 (Processor

Mode)

인지 목표 완벽한 한국어 문장 복원 (Restoration)
핵심 메시지 및 논리 추출

(Extraction)

작동 방식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미시적 접근

(Bottom-up)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시적 접근

(Top-down)

결과
정보 과부하로 인한 '휘발 현상'

(Cognitive Overload)

정보 압축을 통한 '논리적 완

결성'

(Logical Integrity)

2. 인지 병목 현상 (Cognitive Bottleneck)과 작업 기억의 한계

인간의 뇌, 특히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용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인지

심리학자 조지 밀러(George Miller)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청크(Chunk)는 대략

7±2개에 불과하다. 수능 영어 지문 하나는 보통 150~18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학생이 이 모든 단어를

개별적인 정보 단위로 인식하여 처리하려 한다면, 작업 기억 용량을 20배 이상 초과하게 된다. 이를 '인지 과부하

(Cognitive Overload)'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지문의 후반부에 도달했을 때 초반부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휘발 현상'의 신경학적 원인이다.

따라서 수능 영어 학습의 핵심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인지 자원(Limited Cognitive

Resources)'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쓸모없는 정보(수식어구, 부사절 등)는 과감히 삭제

(Deletion)하고, 핵심 정보(주어, 동사, 목적어)는 강력하게 시각화(Visualization)하여 작업 기억의 부하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문 독해'를 넘어선 '정보 독해'의 시작점이다.

■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Figure 1.1: The Cognitive Processing Flowchart

행 2: 처리자 모드 (Efficient Path)

행 1: 번역가 모드 (Inefficient Path)

입력 데이터
(Raw Text)

모든 단어
1:1 한글 치환

작업 기억
용량 초과

정보 휘발
(System Crash)

입력 데이터
(Raw Text)

노이즈 필터링
(Deletion)

핵심 이미지
압축 (Chunking)

논리적 정답
(Solution)

Figure 1.1: 번역가 모드와 처리자 모드의 정보 흐름 비교. 번역가 모드는 중간 단계에서 과부하(Bottleneck)가

발생하여 결국 정보가 소실되지만, 처리자 모드는 필터링과 압축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답 도출 경로를 형성한다.

 TRAP: THE PERFECTIONIST'S CURSE (완벽주의의 저주)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겪는 딜레마 중 하나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이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태도일지 모르나, '제한 시간 내에 정답을 골라야 하는' 수능이라는 게임에서는

치명적인 독이다. 모르는 단어나 복잡한 구문이 나왔을 때 멈춰 서서 고민하는 순간, 뇌의 작업 기억 스택

(Stack)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할당되고, 앞서 읽었던 글의 흐름(Context)은 메모리에서 삭제된다.

"이해되지 않는 정보는 과감히 'X'로 치환하고, 논리적 흐름에 맡겨라." 이것이 정보 처리 이론이 주는 첫

번째 행동 강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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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력과 출력

(Input & Output)

질(Quality)과

논리(Logic)

3. Input Quality vs Output Logic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출력값(정답)의 정확도는 입력값(지문 독해)의 품질에 비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를 'GIGO(Garbage In, Garbage Out)'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수능 영어에서는 이 원칙이 미묘하게 변형된다.

"입력의 양(Volume)이 아니라 입력의 질(Quality)이 중요하다." 즉, 지문의 100%를 입력받아 80%를 이해하는

것보다, 지문의 40% 핵심(Core)만을 선별적으로 입력받아 100%의 명확성(Clarity)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률이

훨씬 높다.

학생들은 지문의 모든 문장이 동일한 가치(Weight)를 가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텍스트에는 '신호(Signal)'와

'소음(Noise)'이 섞여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Topic Sentence), 역접 연결사 뒤의 강조점 등은

'신호'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 부연 설명, 수식어구 등은 처리 효율을 위해 언제든 무시해도 좋은

'소음'이다. 뇌를 '고성능 프로세서'로 만든다는 것은, 이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는 '분별력(Discrimination)'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 뇌의 정보 처리 부하 시각화 (Visualization of Cognitive Load)

아래의 시각 자료는 훈련되지 않은 뇌(Untrained Brain)와 훈련된 뇌(Trained Brain)가 수능 지문을 마주했을

때의 활성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뇌는 모든 텍스트 자극에 대해 과도한 발화(Firing)를 일으켜

'Traffic Jam(교통 체증)' 상태가 되지만, 훈련된 뇌는 핵심 논리 경로(Logical Pathway)만이 선명하게 빛나는

'Highway(고속도로)' 상태를 유지한다.

Figure 1.2: Cognitive Processing Schematic. 왼쪽은 모든 정보에 반응하여 과열된(Overheated) 비효율적인

뇌, 오른쪽은 핵심 노드(Node)만을 연결하여 쿨링 상태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뇌의 단면도.

4. 수동적 독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Passive to Active)

인지 혁명의 완성은 독자의 태도 변화에 있다. '번역가'는 텍스트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다. 저자가 쓴 글을

뒤따라가며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끊임없이 질문한다. 반면, '정보 처리자'는 텍스트를 장악하는 능동적인 설계자

(Architect)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글의 전개 방식을 예측(Prediction)하고, 자신이 예측한 논리 구조

(Structure)에 맞춰 정보를 끼워 맞춘다.

예를 들어, "Many people believe..."(통념)라는 문장으로 글이 시작되면, 정보 처리자는 즉각적으로 "뒤에

However가 나오면서 진실(Truth)이 밝혀지겠군"이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이 적중했을 때 뇌는 쾌감(Dopa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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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며, 독해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측 독해(Predictive Reading)'의

경지이며, 1타 강사들이 말하는 '감(Sense)'의 실체는 바로 이 통계적 예측 능력의 고도화된 형태다.

단계 (Phase) 행동 패턴 (Behavior Pattern)

1단계: 스캐닝 (Scanning)
지문 전체를 훑으며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등 '구조적 표지(Signpost)'를 먼저 파

악한다.

2단계: 타겟팅 (Targeting)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해 글의 소재(Topic)와 결론의 방향성(Direction)을

설정한다.

3단계: 매핑 (Mapping) 중간 내용을 읽으며 예측한 구조(통념-반박, 문제-해결 등)에 정보를 배치한다.

Part 2: 구문 공학 I - 정보의 위계

(Syntax Engineering I: Hierarchy)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제1장: 단어의

신분제

(The Caste

System)

주인(Master) vs

하인(Servant)

1. 영어 문장 내의 불평등 구조 (Inequality in Syntax)

민주주의 사회와 달리, 영어의 문장 구조는 철저한 '계급 사회(Caste System)'다. 모든 단어가 동등한 정보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구문 공학의 첫 번째 단계는 단어를 볼 때 그것의 '의미(Meaning)'를 해석하기 전에, 그것의 '신분

(Status)'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단어는 크게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문장의 뼈대를

이루며 논리를 이끌어가는 '주인(Master)'과, 주인을 꾸며주며 정보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구조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하인(Servant)'이다.

많은 학생들이 문장이 길어지면 독해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 계급 구조를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주인은 문장의 핵심 성분인 주어(Subject), 동사(Verb), 목적어(Object), 보어(Complement)를

담당하는 명사와 동사 그룹이다. 반면, 하인은 수식어(Modifier) 역할을 하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등이다.

독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인들을 시야에서 흐릿하게 처리하고(Blurring),

주인들만을 선명하게 연결하는 '선별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훈련이 필요하다.

■ 구문 계급 피라미드 (Syntax Hierarchy Pyramid)

아래의 도식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위계를 보여준다. 최상위 계층에는 문장의 생사를 결정하는 '동사'와

그 행위의 주체/객체인 '명사'가 위치한다. 그 아래로 이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와 부사가 위치하며, 가장 하단에는

문장을 무한히 길게 늘어뜨리지만 삭제해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치사구'와 '부사절'이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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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Hierarchy of Syntax

Level 2: The Servants (살/수식성분)

Level 1: The Masters (뼈대/필수성분)

주어(S)
{명사}

동사(V)
{동사}

목적어/보어(O/C)
{명사}

형용사(a.)
{명사 수식}

부사(ad.)
{동사 수식}

전치사구(Preposition)
{배경 설정}

Figure 2.1: 구문의 계급 구조. Level 1은 정보 처리의 고속도로(Main Road)이며, Level 2는 정보의 정체를

유발하는 골목길(Side Road)이다. 독해 시 Level 1에 집중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 TRAP: THE ADJECTIVE ADDICTION (형용사 중독)

출제자들은 문장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려한 형용사와 부사를 배치한다. 예를 들어 "The

fundamentally flawed and economically disastrous policy..."에서 학생들은 'flawed'와

'disastrous' 같은 강렬한 단어에 시선을 빼앗긴다. 하지만 구문 공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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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하는 명사인 'policy' 뿐이다. 수식어에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 문장의 논리적 뼈대(주어)를 놓치게

된다. 형용사는 '분위기(Tone)'만 파악하고 넘겨라. 집착하면 진다.

제2장: 신호와 소음

(Signal vs Noise)

S-V-O

X-Ray Vision

2. 신호 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최적화

통신 공학에서 SNR(Signal-to-Noise Ratio)이 높을수록 정보 전달이 명확하듯, 독해에서도 '소음(Noise)'을

제거하고 '신호(Signal)'만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능 영어 문장의 평균 길이는 20~30단어에

육박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 논리를 담당하는 '신호'는 보통 5~7단어 내외의 S-V-O 구조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신호를 꾸며주거나 부연 설명하는 노이즈다.

'X-Ray 독해법'이란 텍스트를 읽을 때 물리적인 단어의 나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적 골격

(Skeleton)을 투시하는 능력을 말한다. 훈련된 독자의 눈에는 문장이 평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입체적인 3D

구조물로 보인다. 핵심 성분(S-V-O)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Foreground), 수식어구는 뒤로 물러나 흐릿하게

보인다(Background).

■ 문장 투시도 시각화 (Visualization of Syntax X-Ray)

다음 이미지는 복잡한 생물학적 유기체를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살과 근육(수식어)은 반투명하게 처리되고 오직

척추와 갈비뼈(S-V-O)만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우리가 문장을 볼 때 가져야 할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다.

Figure 2.2: Syntax X-Ray Vision. 복잡하게 얽힌 회색의 연기(수식어구)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황금색 뼈대

(주어-동사-목적어)가 문장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것이 정보 처리자가 문장을 보는 방식이다.

3. 주어와 동사의 거리 (Distance): 인지 부하의 주범

평가원이 문장의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 벌리기'다. 주어(S)를 던져놓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 전치사구, 분사구문 등 온갖 수식어(Servant)를 쑤셔 넣어 동사(V)가 늦게 나오게 만든다.

뇌는 주어가 입력되면 본능적으로 "그래서 주어가 뭐 했는데?"라며 동사를 찾으려 한다(Closure Expectation).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업 기억의 부하는 급격히 상승한다. 중간에 삽입된 수식어구들은 독자의 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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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키는 '미끼'다. 이때 필요한 전략은 '괄호 치기(Bracketing)'다. 주어 뒤에 나오는 모든 수식어구를 괄호로

묶어버리고(Mental Bracket), 눈은 빠르게 스캔하여 진짜 동사를 찾아 점프해야 한다.

삽입 유형 처리 전략 (Processing Strategy)

관계사절

(Who/Which/That)

"어떤 주어냐면..."이라고 가볍게 해석하고, 동사가 나올 때까지 내용을 압축하거나 무

시한다.

전치사구

(Of/In/With)

가장 흔한 노이즈.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줄 뿐이다. 핵심 명사(Head Noun)만 잡고

전치사구는 버린다.

콤마-콤마

( , ... , )

절대적 무시(Absolute Ignore). 콤마 쌍 사이의 내용은 100% 부연 설명이다. 뇌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점프해라.

Part 3: 구문 공학 II - 청킹의 미학

(The Art of Chunking)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제1장: 인지의 한계

극복

(Overcoming

Limit)

밀러의 법칙

(7±2 Rule)

1. 왜 우리는 끊어 읽어야 하는가?

많은 학생들은 '끊어 읽기(Chunking)'를 단순히 "숨을 고르기 위한 쉼표"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신경과학적 생존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조지 밀러(George Miller)의 '매직 넘버 7±2' 법칙은 우리의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슬롯(Slot)이 최대 7개 안팎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The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in the silicon valley

revolutionized the industry."라는 문장은 1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낱개 단어로 처리하면 15개의

슬롯을 차지하여 뇌의 처리 용량을 초과(Buffer Overflow)한다. 그러나 이를 [The innovative technology] /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 [in the silicon valley] / [revolutionized the industry]라는 4개의

의미 덩어리(Chunk)로 묶으면, 뇌는 단 4개의 슬롯만을 사용하여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청킹의 마법이다.

■ 데이터 압축 효율성 비교 (Compression Efficiency)

아래의 흐름도는 20개의 개별 단어가 뇌에 입력되었을 때 발생하는 '트래픽 잼'과, 이를 3개의 청크로 압축했을 때의

'쾌속 처리'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청킹은 선택이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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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hunking Processing Flowchart

행 2: 청킹 데이터 (Chunked Data) - 
효율

행 1: 원시 데이터 (Raw Data) - 과부하

Word 1

Word 2

Word 3

...Word 20

Chunk A
(주어부)

Chunk B
(수식부)

Chunk C
(서술부)

Figure 3.1: Chunking Algorithm. 낱개 단어들의 무의미한 나열을 의미 단위로 그룹화(Grouping)함으로써,

인지 부하를 1/5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제2장: 황금 가위

(Golden

Scissors)

2. 어디를 자를 것인가? (The 4 Golden Cutting Poi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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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단 지점

(Cutting Points)

"선생님,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다행히도, 수능 영어

구문에는 99%의 확률로 적용되는 4가지 절대적 절단 지점이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문장의 혼돈을 정리하는 '황금

가위(Golden Scissors)'라 부른다. 이 4가지 지점 앞에서는 무조건 빗금(/)을 긋고, 잠시 멈춰(Pause) 앞의 내용을

정리한 뒤, 새로운 정보 덩어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절단 지점 (Cutting

Point)
논리적 이유 (Logical Reason)

1. 전치사 앞

(Before Preposition)

새로운 시공간적 배경이나 수단, 방법이 추가되는 지점이다.

Ex) I studied hard / in the library / with my friends.

2. 접속사 앞

(Before Conjunction)

새로운 주어와 동사(S+V)가 시작되는, 즉 '제2의 문장'이 열리는 지점이다.

Ex) He failed the exam / because he didn't try.

3. 관계사 앞

(Before Relative)

앞의 명사(선행사)에 대한 긴 설명(부연 정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Ex) This is the book / which changed my life.

4. 준동사 앞

(Before Verbal)

to부정사, 분사(ing/pp) 등 동사 출신들이 새로운 목적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한

다.

Ex) I went there / to meet him.

■ 인지적 단절의 시각화 (Visualization of Cognitive Cuts)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때, 머릿속에 '가위'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긴 문장)를 황금

가위로 싹둑 잘라내어, 깔끔하게 정리된 여러 개의 막대(청크)로 만드는 이미지를 가져라. 잘린 단면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Cohesion) 하나의 완벽한 구조물을 이룬다.

Figure 3.2: The Golden Scissors of Syntax. 복잡하고 긴 텍스트의 띠를 황금색 가위가 명쾌하게 절단하여,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 블록'으로 분리해내는 모습.

3. 레고 블록 메타포 (The Lego Block Metaphor)

청킹이 완료된 문장은 더 이상 '줄글'이 아니다. 그것은 '레고 블록(Lego Blocks)'의 집합체다. 각각의 블록은 고유한

기능(주어 블록, 동사 블록, 수식 블록)을 가지며, 문법이라는 접착제에 의해 결합된다.

1타 강사의 시각에서 볼 때, 독해란 "바닥에 흩어진 레고 블록들을 순서대로 집어 올려 머릿속에서 조립하는 행위"다.

전치사 블록은 명사 블록 뒤에 붙고, 부사 블록은 동사 블록 옆에 붙는다. 이 조립 감각(Assembling Sense)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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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면, 아무리 긴 문장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대한 성(Castle)도 결국 작은 블록들의 결합일 뿐이기

때문이다.

 TRAP: OVER-CHUNKING (난도질의 함정)

초보자들이 범하는 흔한 실수는 너무 잘게 쪼개는 것이다. "I / went / to / school." 처럼 모든 단어마다

빗금을 그으면, 오히려 정보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일어나 뇌가 정보를 통합하지 못한다. 청킹의

목표는 '의미(Meaning)'를 보존하는 것이다. 의미가 통하는 한, 가능한 한 길게 묶어라(Maximize the

Chunk). 고수로 갈수록 빗금의 개수는 줄어든다.

Part 4: 구문 공학 III - 압축과 삭제

(Syntax Engineering III: Deletion)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제1장: 문장

다이어트

(Sentence Diet)

정보 엔트로피

(Information

Entropy)

1. 지문의 비만(Obesity)과 엔트로피

수능 영어 지문을 인지 공학적으로 분석하면, 대부분의 문장은 심각한 '정보 비만(Information Obesity)' 상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많은 수식어, 부연 설명, 예시를 덧붙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잉여 정보

(Redundancy)는 독자의 뇌내 정보 처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를 물리학 용어로 설명하면 '엔트로피

(Entropy,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

1등급 독해의 핵심은 '엔트로피 감소(Entropy Reduction)'에 있다. 문장을 읽는 즉시, 불필요한 지방(Fat)을

태워버리고 근육(Muscle)만을 남기는 '문장 다이어트(Sentence Diet)'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긴 문장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뭔가 복잡한 이야기"라면 실패한 것이다. "A가 B다"라는 단 하나의 명제

(Proposition)만이 남아야 한다.

■ 정보 압축 알고리즘 (Compression Algorithm)

아래의 도식은 고엔트로피의 원문(Raw Text)이 뇌의 필터(Filter)를 통과하며 저엔트로피의 핵심 정보(Core

Logic)로 정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필터링 시스템이 없는 학생은 모든 단어를 기억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지적 파산' 상태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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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ntropy Reduction Process

행 2: 출력 (Output) - 저엔트로피

행 1: 입력 (Input) - 고엔트로피

원문: 길고 복잡한 수식어,
삽입구, 부사절의 향연

뇌의 필터
(Cognitive Filter)

삭제(Deletion):
수식어 폐기

압축(Compression):
S+V+O

Figure 4.1: 문장 다이어트 프로세스. 입력된 정보의 70%는 '노이즈'로 분류되어 삭제되어야 하며, 오직 30%의

'신호'만이 장기 기억으로 전송된다.

제2장: 삭제의 기술

(Art of Deletion) 2. 무엇을 버릴 것인가? (The 4 Deletion Targ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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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삭제 대상

(4 Targets)

압축의 핵심은 '버리기'다. 하지만 무턱대고 버리면 정보 왜곡이 발생한다.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4대 삭제 대상'이 존재한다. 이들이 보이면 뇌의 전원을 잠시 끄거나(Dimming), 시선을 빠르게

미끄러뜨려라(Skimming).

삭제 대상 (Target) 삭제 논리 (Logic)

1. 부사/부사구

(Adverbs)

'매우', '놀랍게도', '극적으로' 등의 부사는 저자의 감정이나 강조점일 뿐, 팩트(Fact)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주어와 동사의 뼈대만 남기고 털어내라.

2.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s)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Adjuncts)다. 문장의 골격(S-V-O)을 파

악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과감히 괄호 치고 건너뛰어라.

3. 동격 및 부연

(Apposition)

콤마(,), 대시(-), 콜론(:) 뒤에 나오는 명사나 절은 앞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

하는 것이다. 즉, 중복 데이터(Redundant Data)다. 앞 내용을 이해했다면 100% 삭

제해도 좋다.

4. 관계사절

(Relative Clauses)

선행사를 수식하는 긴 꼬리표다. 문장이 길어지는 주범이다. "어떤 주어냐면..." 정도

로 퉁치고, 그 안의 내용은 핵심 키워드 하나만 챙기고 버려라.

■ 문장 증류의 시각화 (Visualization of Syntactic Distillation)

문장을 읽는 것은 화학 실험실에서 원유(Crude Oil)를 정제하는 과정과 같다. 불순물(수식어)은 걸러내고, 순수한

에센스(주어, 동사)만을 추출해야 한다. 우리의 뇌 속에는 이러한 '구문 쓰레기통(Syntactic Trash Can)'이 있어야

한다.

Figure 4.2: The Syntactic Distillation. 복잡한 텍스트들이 여과 장치를 통과하면서 불필요한 단어들(형용사,

부사 등)은 아래의 쓰레기통으로 떨어지고, 순수한 황금빛 의미 덩어리(Meaning Block)만이 추출되는 모습.

 TRAP: THE FEAR OF MISSING OUT (FOMO)

학생들이 삭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FOMO)

때문이다. 기억하라. 수능 영어는 논리적 완결성이 완벽한 글이다. 중요한 정보라면 반드시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Paraphrasing)되거나, 다른 형태로 강조된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수식어구에 목숨 걸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절대 한 번만 말하지 않는다.

■



Part 5: 구문 공학 IV - 이중 부호화와 시각화

(Dual Coding & Visualization)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제1장: 멘탈 시네마

(Mental Cinema)

이중 부호화 이론

(Dual Coding)

1. 텍스트를 넘어선 영화적 독해 (Cinematic Reading)

앨런 파이비오(Allan Paivio)의 '이중 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언어적 채널(Verbal Channel)과 시각적 채널(Visual Channel)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놀라운 점은 이 두

채널을 동시에 가동할 때, 기억의 효율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셈(Multiplier Effect)'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지문을 읽을 때 글자(Text)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텍스트를 대본(Script) 삼아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멘탈 시네마(Mental Cinema)'를 상영한다. 예를 들어, "A lion chases a zebra"라는 문장을 읽을 때,

그들은 주어와 동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바나의 흙먼지와 달리는 얼룩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뇌의 시각 피질

(Visual Cortex)에 투사한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휘발성이 강한 단기 기억을 넘어, 반영구적인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으로 직행한다.

■ 이중 부호화 기억 프로세스 (Dual Coding Memory Process)

아래의 도식은 텍스트 정보가 단일 경로로 처리될 때(망각 위험)와 이미지와 결합하여 이중 경로로 처리될 때(기억

강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당신의 뇌를 '텍스트 해독기'가 아닌 '영화 프로젝터'로 개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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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Dual Coding Process Flowchart

결과: 장기 기억 통합 (Integration)

경로 2: 시각 처리 (Visual Path) - 
강력한 연결

경로 1: 언어 처리 (Verbal Path) - 
약한 연결

텍스트 입력
(Text Input)

좌뇌 언어 처리
(Left Brain)

추상적 개념
(Abstract)

이미지 변환
(Transcoding)

우뇌 시각 처리
(Right Brain)

구체적 장면
(Concrete Scene)

이중 고리 형성
(Dual Hook)

기억의 영속화
(Permanent Memory)

Figure 5.1: Dual Coding Mechanism.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되는 지점(Dual Hook)에서 기억의 강도는

극대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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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The Mental Cinema. 학생이 책을 읽고 있지만, 머리 위로는 책의 내용이 생생한 홀로그램 영화처럼

투사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몰입(Flow)'의 시각적 형상화다.

제2장: 추상의

구체화

(Concretization)

아이콘 변환 기술

(Iconization)

2.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Handling Abstraction)

"사과"나 "자동차"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영어에 자주 등장하는 "정의(Justice)", "인플레이션

(Inflation)",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같은 추상적 개념은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콘 변환(Iconization)' 기술이다.

복잡한 철학적, 경제적 개념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콘'이나 '도식'으로 치환하여 저장해야 한다. 추상명사가 나올

때마다 자신만의 시각적 상징(Visual Symbol)을 매핑하는 훈련을 하라. 뇌는 글자보다 그림을 6만 배 더 빠르게

처리한다.

추상 개념

(Abstract

Concept)

시각화 아이콘 (Visual Icon)
뇌내 처리 방식 (Mental

Processing)

Economic

Recession

(경기 침체)

📉 (하락하는 빨간 그래프) + 💸 (빈 지갑)

단어를 읽는 순간 '돈이 없

어서 우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Cooperation

(협동)
🤝 (악수하는 손) or 🧩 (맞춰지는 퍼즐)

'함께 무언가를 조립하는 장

면'으로 변환한다.

Conflict /

Paradox

(갈등 / 역설)

⚡ (번개) or ⚔️ (교차된 칼)

두 개념이 충돌하여 스파크

가 튀는 이미지를 상상한

다.

Causality

(인과 관계)
➡️ (화살표) or ⚫→⚪ (도미노)

A가 B를 밀어서 쓰러뜨리

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느낀

다.

 TRAP: APHANTASIA (시각화 불능)



Topic Integrated Knowledge Module

간혹 "저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안 그려져요"라고 호소하는 학생들(Aphantasia 성향)이 있다. 이들은

억지로 고화질 영화를 찍으려 하지 말고,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 A와 B의

관계를 화살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기호로 텍스트 옆 여백에 실제로 그리면서(Doodling)

읽어라. 손으로 그리는 것이 뇌로 그리는 것을 돕는다.


